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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모색해 나가는 
석유산업의 미래와 혁신

- 석유업계의 경쟁력 강화, 신사업 투자 적극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강경성 2차관은 8. 17일(목) 국내 정유 4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민-관의 소통을 

더욱 원활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업계 참석자: SK에너지 조경목 대표이사 사장, GS칼텍스 허세홍 대표이사 사장, 

에쓰오일 류열 전략/관리총괄사장, HD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이사 사장

  최근 국내 석유업계는 세계적인 탄소 중립화 속도에 맞춰 기존의 석유정제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첨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친환경 바이오 연료, 청정수소,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주유소의 친환경화(전기․수소 충전) 등 다양한 친환경․신사업 투자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 신사업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투자 사업(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경성 2차관은“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구조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내 석유업계가 이를 효용과 혁신의 기회로 삼고,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 다각화 노력을 펼쳐나가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정부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규제 개선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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